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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오천 명을 보리빵 다섯 개

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날 유다인들이 표징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

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

다”(요한 6,51).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인들외 많은 

제사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단정하고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아마 열두 제자들도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많이 혼란 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제자들이 황당해했던 “하늘에

서 내려온 빵“의 가르침은 수난 전날 주님께서 최

후의 만찬을 드실 때 비로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

었던 신앙의 신비였습니다. 

 

  이 신비의 의미는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 부속가

에 잘 나와있습니다.  오늘 부속가는 토마스 아퀴나

스 성인이 쓰신 성체 성혈 찬미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찬미가 중 10절에서 15절의 찬미

가를 묵상할까 합니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뉨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며 “빵을 들고 감

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

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

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

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

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

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사 통상문 성찬의 

전례 중).  이 신비는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으

로 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있어야 이 신비

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

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눈으로만이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은 신비를 받아들이고 감각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분은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느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라는 신비와 그 분께서 이 “빵과 포도주” 안에 

온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체성사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심을 항상 가꾸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중 주일 미사나 평일 미사 오실 때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는 식사를 안 하

시고 오셔서 미사 참례하시며 영성체를 모시는 분

들이 꽤 됩니다.  빵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

리 배 안에 모실 때 다른 음식물들과 섞이는 무례를 

범하지 않으려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예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자분

들은 미사 시작 후 성전에 들어올 때면 혹시나 미사

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 조심 들어오는 신

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렇듯 우리 신자 분들의 신

앙생활 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께 

표하는 예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우리 삶 안에서 숨 

쉬고 살아 계심을 보여 주는 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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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10주일이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

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지난 며칠간 캐나다의 

산불로 인한 연기로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날을 보냈

습니다. 다행히 연기가 가셔서 다시 맑아진 공기가 고

마울 뿐입니다.  
 

  특히 오늘 야외 미사를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걱정

을 하셨는데 문제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을 극복하기도 하고 순응하

기도 하면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

렇기에 자연히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역량 

밖의 것에 대한 기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

이는 여유를 줍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에 따른 해

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면 

해결책을 찾기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

다.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문제만 더욱 커질 뿐입니

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

일’을 지내면서 성체 성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예

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

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체 성혈의 성사를 제

정하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신 치유의 기

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하

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이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변화

시키는 성사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듯이, 예수

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

는 것과 같은 변화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믿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을 믿더라

도,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수난 하시고 

돌아가신 후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

백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가 믿지 못하기에 그 시작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

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라.”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간과

합니다. 구원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

다.  
 

  성체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입니

다. 예수님의 현존이며 우리 구원의 구체적 표징입니

다. 우리의 변화의 구체적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믿지 못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지만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

니다.  
 

  오늘 헥셔(Heckscher) 주립 공원에서 연례행사로 야

외에서 성체 성사를 드립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듯 우

리도 성체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가슴에서 살아 숨 쉬며 우리 각자의 위대한 변화를 인

식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함께 성체를 모신 모두가 거

룩하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믿고 격

려하며 배려와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불

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더

욱 건강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피하며 

쓰러지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된다는 사실

이 바로 성체성사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

게 변하는 신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모두가 예

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며 기쁨이 넘

치는 주일을 만끽하길 기도드립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넉넉한 마음으로 입가에 빙그레 웃는 미소가 가

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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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일 (6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특별헌금 

6월 25일(일)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참가자 : K—12학년  

주제 : 믿음(Faith)   

< AWARD >   
9th –12th Grade : Art Scholarship of $150, $100, $50 
6th– 8th Grade : $100, $50, $30 gift card 

3rd-5th Grade : 1, 2, 3등 상품 

K-2nd Grade : 1, 2, 3등 상품  

2023년 본당 야외미사 일정표 

날짜 : 6월 11일(오늘) 

장소 : Heckscher State Park  

주소 : 1 Heckscher Parkway, East Islip, NY  

         (Field #2)  (631) 581-2100 

AM   8:00 버스 성당 출발 

        9:30 - 10:00 미사 준비 

       10:00 - 11:00 미사 

PM   11:00 - 1:30 점심 시간 

       1:00 - 3:00 사생 대회  

       1:30 - 4:00 친교 시간  

       4:00 - 4:30 시상 및 폐회 기도  

       4:30 - 5:00 주변 청소 및 정리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6월 13일(화)  10 a.m.  

야외미사 배구 & 발야구 대회  

본당 야외미사 기타 사항      

아버지날 꽃 달아 드리기 

일시 : 6월 18일(일) 모든 미사 시작 전 

장소 : 본당 정문 앞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  

야외미사 행사 

아버지날 꽃 만들기 봉사  

일시 : 6월 17일(토) 9:30 a.m. 

장소 : 성딩 친교실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아버지날  

야외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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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일시 : 7월 16일(일) 1 p.m.  

장소 : 성전 

신청 방법 : 2명 1팀 (퀸즈성당 신자) 

의무 참가 : 사목회, 각단체 1팀, 각구역/반 1팀 

범위 / 교재 : 4복음서 문제집, 4복음서 위주의  

                 성경 전체, 전례및 교회교리 상식  

접수 : 사목회 데스크 

주관 & 주체 : 퀸즈성당 사목회 

* 1 라운드 

  문제 : 20문제 

  

* 2 라운드 

  참여인원 : 30팀(60명) 

   

* 3 라운드 

  참여인원 : 10팀(20명) 

  출제 유형 : 9문제-객관식(4문제), 주관식(5문제) 

   

일시 : 6월 27일(화)   5 p.m.   

장소 : 성전  

미사 후 아가페가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사제 성품성사 기념일  

영어 예비자 교리  

성령 기도회  

볼리비아 의료선교 

신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볼리비아 의료

선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 400여명의 환

자를 진료했고, 기부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5417.45입니다. 사용 내용은 약(처방 약 포

함), 의약품, 현지 구입 약품, check-in bag

입니다.  항공편과 식비는 의료팀 개인 비용

으로 부담되었습니다. 김신부님께서 주신 

$15,000을 산안토니오에 $10,000, 산타크

루즈에 $5,000 드렸습니다. 

내년이면 의료선교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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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김민지  

 

  

생활 상담소  

6월 25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5월 28일(일) - 6월 1일(토) 34,712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679,143 단  

미사  

단체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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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요셉회 월례회   

6월 13일(화)  10:50  a.m.   정토마스 교육관   

안나회 월례회  

6월 13일(화)  10 a.m.   성전     

기쁨의 샘 Pr. 단원 모집  

30대 –50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출석하실 신자분들도 환영합니다.   

단장 : 오미나 안젤라 (718) 717-9774 

복사단 졸업파티  

6월 17일(토)  1:30 p.m.   성당 친교실    

울뜨레야  

6월 18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주일학교 교사 BBQ 파티  

6월 17일(토)   4 p.m.    기도뜰 앞 파빌리온  

생활 상담소 휴무  

6월 11일(오늘) 예정인 생활 상담소는 야외미사 

관계로 휴무합니다. 양해부탁합니다. 

꼬미시움 평의회  

6월 18일(일)  2 p.m.   성당 친교실    

특별헌금  

사무실 휴무  

6월 19일(월)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관계로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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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봉헌 성가와영성체 성가는  

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민자의 주님, 

     먼 이국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1973년 봄, 

     뉴욕 퀸즈에서 첫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오십 여년을 저희와 함께 계시어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슬플 때 위로 주시고, 

     분란의 시기에 저희 모두를 감싸 안으셨으며, 

     어둠속을 걸을 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 

 

   이 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당신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 바오로 정하상,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소공동체 노래  
 

1. 말씀을 이 땅에 내리시어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길을 밝혀 주시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살아가리  

    크신 사랑 전하는 지킴이가 되리라 

2. 불꽃보다 더욱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바다보다 더욱 드넓은 모든 꿈을 접은 채 

     따라 갔네 따라 갔네 주의 길을 따라 갔네  

     성정하상 바오로 우리 교회 터전이라 

일곱빛깔 마음들이 사랑하며 하나되니 

     땅 끝에서 하늘까지 무지개 피어나네  

     이루었네 이루었네 소공동체 이루었네  

     오늘도 손에 손 잡고 무지개 타고서  

     

입당 성가  < 169번 사랑의 성사 > 

1. 주예수 수난 전날 마지막 만찬상에 애절한 

사랑을 제자에게 보이며 밀떡과 포도주로  

성체성혈 이루셨네.  

2.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는 자는 새생명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리 참사랑의 신비를 

주친히 밝혀 주셨네.  

3. 주님과 하나되는 사랑의 성체성사가 없이  

다주신 그크신 주의 희생 진심감사드리며  

진리위해 몸바치리.  

4. 이웃을 네몸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간절히  

이르신 사랑의 새계명을 마음깊이 새기여  

충실히 지키리이다.  
 

파견 성가  <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 

1. 열절하신 주의 사랑 내맘을 사르네          

거룩하온 주의 성심 찬미찬송하세  

2. 무한하신 주의 사랑 헤아릴 길없네          

우리들은 사랑 받는 주님의 자녀라  

3. 이렇듯이 사랑하여 당신을 주시며            

피와물을 모두쏟아 우리를 구했네  

(후렴)   영원한 무궁세에 그 마음 받들어                

          창검에 찔린 상처 그 크신 사랑을            

          온천하 만백성아 찬미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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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olemnity of Body and Blood of Christ  

Weekly Homily                                                                                                                                                              June 11, 2023 

2nd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une 1st (Sat) is 
679,143 decades.  
May 28th (Sun) — June 1st (Sat) : 28,383 decades 

Special Collection  
Jun. 25th (Sun)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Outdoor Mass 
Date : Sunday, Jun 11th (Today) 
Place : Heckscher State Park 
There will be only 8:00 a.m. mass at church. 

AM   8:00 Bus departs from the church  

        9:30 - 10:00 Mass preparation 

       10:00 - 11:00 Outdoor Mass 

PM   11:30 - 1:30 Lunch time 

       1:00 - 3:00 

       1:30 - 4:00 Free time  

       4:00 - 4:30 

       4:30 - 5:00 Cleaning  

Hours : 1 p.m.—3 p.m.  
Award : 4 p.m. (Proceed in the same way as the art 
contest)  
Target :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youth  

Participating teams : Volleyball 6(2 women or 
more), Foot baseball 9(3 women or more) 
Awarded to the winning team.  
Applications must be made to the Sunday school 
teacher or the principal of Korean School, Mat-
thew Choi by the day of the outdoor mass.  

2nd Outdoor Mass Art Contest  
Participants : K –12 Grade 
Topic : Faith 
Snacks, art paper, and paper coasters are provided by 
the church. Please be sure to bring your own art sup-
plies. Award ceremony will be held at 4 p.m.  
<Award> 
9th-12th Grade : art scholarship of $150, $100, and $50 
6th –8th Grade : $100, $50, $30 gift card 
3rd-5th Grade : 1st, 2nd, 3rd place prizes 
K-2nd Grade : 1st, 2nd, 3rd place prizes  

 When the final hours of Jesus’ life here on earth were fast coming to an end, he chose as his everlasting 
memorial, not a stone monument, not a special prayer or song, but the Passover Meal. A meal! He took the un-
leavened bread, symbol of deliverance from slavery, and stated, “This is my body.” And the wine, symbol of 
God’s fulfilling the Covenant to give the Chosen People the Promised Land, and said, “This is my blood.” 
Christ gives us his body and blood to eat and drink. In other words, they are to become part of us. Conversely, 
we are to become part of him. But there are even deeper meanings to the Eucharist. 
 
 Among the 613 commandments in the Old Testament, one expressly forbids eating food sacrificed to 
an idol, because that would create a spiritual bond between the person and the god. Another commandment 
prohibits drinking or eating blood, because blood equals life. The life of the animal would then be inside the 

person. (No 순대 for observant Jews!). Imagine then, the surprise of the apostles when Jesus offered them his 

flesh to eat and his blood to drink, in the form of consecrated bread and wine. Jesus wants to create an intimate 
connection to him by eating his Body. Furthermore, Jesus wants his life to course through our veins, and so 
gives us his Blood to drink. So the Blessed Sacrament is not simply the mystery and miracle of bread and wine 
becoming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ut also, and more miraculously,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e-
coming us. Jesus doesn’t give us the Eucharist just to remember him, but to re-member him. To acknowledge 
his presence in our lives and world. As we celebrate today’s feast of Corpus Christi, let us fulfill Christ’s sacri-
fice by living the life Christ wants for u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June 11, 2023 (Year A)  No. 2637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47:12-13, 14-15, 19-20 

◎  Praise the Lord, Jerusalem.  

○  Glorify the LORD, O Jerusalem; prise your God, O Zion. For he has strengthened the bars of 

your gates; he has blessed your children within you. ◎ 

○  He has granted peace in your borders; with the best of wheat he fills you. He sends forth his 

command to the earth; swiftly runs his word! ◎ 

○  He has proclaimed his word to Jacob, his statutes and his ordinances to Israel. He has not done 

thus for any other nation; his ordinances he has not made known to them. Alleluia.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Deuteronomy 8:2-3, 14b-16a (167A) 

Second Reading  

   1 Corinthians 10:16-17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Sequence  
 

Lo! The angel’s food is given 
To the pilgrim who has striven; See the children’s     
     bread from heaven, which on dogs may not be   
     spent.  
Truth the ancient types fulfilling, 
Isaac bound, a victim willing, Paschal lamb,  
     its lifeblood spilling, manna to the fathers sent.  
Very bread, good shepherd, tend us, 
Jesu, of your love befriend us, You refresh us, you  
     defend us,  your eternal goodness send us In the  
     land of life to see.  
You who all things can and know,  
Who on earth such food bestow, Grant us with your  
     saints, though lowest,  
Where the heav’nly feast you show,  
Fellow heirs and guests to be. Amen. Alleluia.  


